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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전쟁 이후 우리선박의  
원유 첫 국내수송 안전 지원 

- 호르무즈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 첫 국내 수급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성으로 해수부가 
운항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23.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피격 약 79건 발생

지난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그간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선박을 통한 원유 국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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